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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촛불 기획팀에 결합하고 있는 김정아(인권재단 사람)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촛불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72시간 공동행동 이미 소식 알고 계시겠죠.

 

어제 저녁 기획팀이 논의해서 인권활동가들도 ‘72시간 공동행동’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꿈틀대는 거대한 정치공간에서 인권을 알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힘 있는 요구를 훼
손시키지 않고 잘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취지입니다. 거리시위와 병행되기 때문에 매우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지만 일단 아
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참여와 함께 의견도 활발하게 주세요.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헌법 1조는 이번 촛불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인기곡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주권’의
회복을 갈망한다는 의미겠죠. 헌법 속에 잠자고 있는 ‘국민주권’을 흔들어 깨우는 수 십 만의 목
소리를 좀 더 단단한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인권적 토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토론
도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학자나 변호사, 연구활동가 들의 강의와 함께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진보넷이 현장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공권력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상황실 운영>

인권활동가들의 공권력대응 활동에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티즌에게 집시법은 엄
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폭력, 불법채증, 불법연행 등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분노는
촛불을 모이게 하는 강력한 화력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고 감
시팀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 집시법 폐지 서명도 함께 받으려구요.

 

<인권활동가 집담회>

2차 집담회를 6월 25일로 예정했지만, 우리가 서둘러 만나 논의해야 할 만큼 정국은 드라마틱하
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혁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거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청 속에서 인
권활동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바꿔요! - 의견 개진 또는 선전활동>

인터넷이나 촛불에서 이따금씩 ‘인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
어로 대통령을 욕한다던지, 광우병을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던지 말이죠. 대자보
로 우리 의견을 알리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직접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일정 -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5일

오후 5시 : 시청 앞 천막 치고 상황실 설치, 선전물 만들기

저녁 7시 : 상황실 운영 시작, 촛불 집회 및 거리 시위

거리시위 끝나고 :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6일

오후 2시 - 5시 : 인권활동가 집담회

저녁7시 : 거리 시위

거리시위 끝나고 :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7일

점심 때 쯤 :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오후 4시 : 대학로 집회 / 거리 시위

저녁 7시 : 시청앞 촛불집회

 

** 공권력 인권침해 상황실은 72 동안 계속 가동됩니다. 4시간 교대 당번입니다. 빈 곳을 채워주세요.

** 거리 시위 코디는 6일 박진, 7일 사랑방, 7일 조미영, 장여경입니다.

시간 6/5일 박진 6/6일 사랑방 6/7일

12-4시  다산인권센터 나현필

4-8시  다산인권센터 명숙

8-12시(오전)    



12-16시(오후)  여진:천주교인권위  

16시-20시   미영

20시-24시 정아, 안티고네 여경 랑희

 

 

** 오늘 5시에 천막치고 선전물 만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와 주실거죠?(연락: 김정아 )

** 날이 좀 찹니다. 따뜻한 여벌옷은 꼭 준비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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